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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속한 양봉농가 피해회복 지원과 함께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도 지속 연구할 계획 

 <보도내용 요약>

  한국경제는 3월 8일(수) 기사 ‘꿀벌 100억마리 사라졌지만... “괜찮다”는 

정부, 이유 들어보니’ 에서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정부가 꿀벌 실종이 양봉산업과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

이라고 발표한 것에 대해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반발하고 나섰다. 

(중략) 그린피스는 응애 피해 규모의 증가는 기후변화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지난해 꿀 생산량이 늘어난 것은 적은 강수량 

때문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중략) 그린피스는 현재의 꿀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다부처로 

구성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농림축산식품부는 양봉산업 및 꿀벌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지난해 5월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대책에는 기후변화 등과 꿀벌 

피해발생의 상관관계 연구, 산림청 등과 협업을 통한 국내 밀원회복 등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밀원 확충(14.6만ha → 16.4), 첨단기술기반 사전 예방적 방역체계 구축, 신품종 

개발 등 R&D 추진(연간 74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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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월 22일 발표한 대책*은 피해 농가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함께 직접적 원인인 응애 방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방제 시스템 정비와 농가 지원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 피해농가에 입식비·사료비 지원, ’꿀벌 집중방제기간‘ 운영(6~10월) 및 내성 방제제 

사용 금지 등 피해 재발방지, 품종개량 및 약제개발 등 근본적 해법 모색

  지난해 9~11월 월동 전에 발생한 꿀벌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은 방제제에 

내성이 생긴 응애에 의한 것으로 농진청, 검역본부, 지자체, 학계 전문가가 

참여해 조사․분석하여 밝혀진 것입니다.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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